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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혈액이 피부로 유출되어 발생한 적색이나 자색 반

점을 총칭하여 자반이라고 한다. 피하 출혈 중  크기 

3 mm 이상인 것은 자반, 3 mm 미만인 것은 점상 

출혈로 분류되나, 이 둘은 근본적으로 같은 병변이기

에 용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자

반의 발생 원인은 혈소판 장애, 혈관염 등 매우 다양

하며, 자극에 의해 색이 변하는 홍반과는 달리 반점

이 생긴 부위를 압박해도 그 색이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1).

한의학에서는 자반을 血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하

고 있으며, 葡萄疫, 血風瘡 등이 피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알레르기성 자반증,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과민성 혈관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치료를 진

행해 나가고 있다2). 김 등은3) 알레르기성 자반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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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prescribed for about a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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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mptoms also improved from NRS 7 to 2 points. 
Conclusions: Since it has been confirmed that Jeoryoung-tang was effective as the treatment of skin symptoms 
through this case, Jeoryoung-tang can be prescribed for patients with other type skin diseases. However, since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is single case, continuous follow-up studies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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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犀角地黃湯加減을 처방한 후 관련 증상이 유

의하게 호전되었다고 밝혔으며, 강 등4) 또한 문헌 고

찰 연구를 통해 犀角地黃湯, 加味歸脾湯과 같은 한방 

치료가 자반증 및 혈관염 개선에 효과적임을 보고한 

바 있다. 

중국 고문헌인 傷寒論에 처음 등장한 전통 처방인 

豬苓湯은 체액 대사 문제를 동반한 염증성 질환 치

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다5). 豬苓湯은 小便不利를 동반

한 염증성 비뇨기 질환 치료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

다고 알려져 있으며6,7), 이는 猪苓湯이 하초 부위 염

증 조절과 체액 대사에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

분이다. 그러나 다른 염증 질환과 猪苓湯의 관계를 분

석한 논문은 아직 그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점상 출혈을 동반한 과민성 혈관염 의

증 환자 1례에게 豬苓湯을 투여한 후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1. 환자 정보

(1) 환자 : 두○○, 여자, 30세

(2) 초진 시 주소 : 

  ① 兩側 上下肢 紫斑

  ② 排尿痛, 殘尿感

(3) 발병일 : 2020년 05월 18일경

(4) 과거력 : 別無

(5) 가족력 : 別無

(6) 현병력 : 

  ① 2020년 05월 18일경 양측 상하지 자반 발생

하였으나 별무 검사, 별무 처치

  ② 2020년 05월 18일경 별무계기로 발생한 배

뇨통, 잔뇨감 증상을 주소로 지역 산부인과 

병원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검사 상 방광염 

진단 하 약물 치료(항생제, 소염제) 시행

(7) 치료기간 : 2020년 05월 25일 – 2020년 06월 

24일 (총 3회 내원)

(8) 계통적 문진 

  ① 大便 : 3일에 1번 정도 시원하게 대변을 본

다. 며칠 동안 변을 보지 못해도 크게 불편하

지 않다.

  ② 小便 : 소변 볼 때 통증을 느끼고 소변을 보

고 난 후에도 시원하지 않다.

  ③ 寒熱 : 손발이 차갑다. 신체 어딘가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 추웠다가 열이 났다가 할 때가 

자주 있다.

  ④ 汗出 : 신체 일부에서만 땀이 난다. 땀을 내면 

기분이 좋다.

  ⑤ 食慾 : 입맛이 없다. 최근 살이 조금 빠진 것 

같다.

  ⑥ 消化 : 소화가 잘 된다.

  ⑦ 睡眠 : 잠을 잘 잔다.

  ⑧ 口渴 : 찬물을 좋아하고 조금씩 마신다. 하루 

총 1.5ℓ 가량의 액체를 마신다.

  ⑨ 頭部 : 열이 머리 위로 오를 때가 자주 있다. 

  ⑩ 手足 : 다리가 잘 붓는다.

  ⑪ 皮膚 : 여드름, 피부염 같은 피부 트러블이 자

주 생긴다.

2. 치료 방법 (Table 1, Fig. 1)

2020년 05월 25일 - 2020년 06월 24일(총 60첩 

30일) : 豬苓湯을 하루 2첩 기준으로 전탕하여, 120 

cc씩 1일 3회 식후 30분에 복용하도록 지도하였다. 

3. 평가 방법 (Table 2; Table 3)

환자 내원 시마다 증상 문진과 병변 부위 사진 촬

영을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 변화와 

치료 경과를 파악하였다. 연구 시작 전에 환자, 보호

자에게 사진 및 진료기록의 학술적 이용에 대해 사전 

고지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1) 피부 증상 평가 : 반점 범위, 색조, 동반된 자

각증상을 Absence(0), Mild(1), Moderate(2),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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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e(3)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2) 방광염 증상 평가 : Numeric Rating Scale 

(NRS) 척도를 사용해 환자의 자각 증상 호소

를 0-10까지의 정수로 수치화하였다. 

4. 치료 경과 (Table 4; Table 5; Fig. 2)

(1) 2020.05.25 : 양측 상하지 주슬관절 이하에서 

직경 1~2 mm 크기의 홍자색 반점이 다수 관

찰되었다. 환자 병변 부위에서 가벼운 열감이 

발생한다고 호소하였으며, 양쪽 귀가 가렵고 

뜨거우면서 단단한 느낌이 있다고 하였다. 환

자 약 일주일 전 지역 산부인과에서 방광염을 

진단받았으며, 내원 당시까지도 배뇨통, 잔뇨

감 증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 2020.05.28 : 환자 지역 산부인과 병원에서 소

변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Fig. 1. Treatment Timeline

Table 1. Prescription of Jeoryoung-tang

                     Name of Natural Medicine (Herbal Medicine) Weight(g)

豬苓 Polyporus umbellatus FR. 6

白茯苓 Wolfiporia extensa 6

滑石 Talc 6

澤瀉 Alisma canaliculatum A.Braun & C.D.Bouché 6

阿膠 Donkey Hide Gelatin 6

Total Amount 30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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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 내원하였다. 검사지를 검토한 결과, 소

변에서 미량의 단백질이 검출되었음이 확인되

었다. 

(3) 2020.06.09 : 피부 증상이 대부분 호전되었으

며, 귀 부위에서 느껴지던 자각 증상 역시 처

음의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방광염으로 

인한 배뇨 관련 불편감 또한 이제는 거의 느껴

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4) 2020.11.27 : 환자가 다른 증상의 치료를 위해 

본원에 내원하였다. 환자에게 지난 5개월간의 

증상 변화에 대해 묻자, 상하지와 귀 부위 피

부 증상은 호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광

염 증상 또한 그동안 재발하지 않았음을 확인

해주었다. 환자 이제는 몸 상태가 많이 개선되

어 피로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고 찰

자반은 혈관 내 적혈구가 진피로 유출되어 발생하

는 자색이나 적색 피부 반점을 총칭하는 용어로, 색

이 진하고 경계가 뚜렷하며 물리적 압박에도 그 색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홍반과 구분된다. 자반은 대

부분 혈소판이나 혈관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며 그 발

병 기전에 따라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알레르기성 

자반병, 과민성 혈관염 등으로 분류된다1,4).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은 혈소판 문제로 인

해 발생하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다. 특발성 혈

소판 감소성 자반병은 자가 항체인 면역 글로불린이 

혈구와 결합해 면역 복합체를 생성하고, 이로 인해 

비장이나 간에서 혈소판의 파괴가 유발되며 발생한

다8).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환자는 혈소판 감

소로 인해 자반, 비출혈, 구강 출혈, 혈뇨 등의 증상

을 호소할 수 있으며, 망막 부위에 출혈이 발생할 경

우 시력 저하와 같은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기도 한다
9,10).

알레르기성 자반병(Henoch-Schonlein 자반증)은 

일종의 백혈구 파괴 혈관염으로, 백혈구 조직 산재, 

Table 2. Petechiae Symptom Evaluation Index

Symptom Severity

Extent 0=Absence
1=Mild
2=Moderate
3=Severe

Darkness

Thermalgia

Table 3. Cystitis Symptom Evaluation Index

Symptom Severity

Dysuria
0 (None) ~ 10 (Severe)

Residual Urine

Table 4. Symptom Evaluation Progress of Petechiae

2020.05.25 2020.06.09 2020.11.27

Extent 3 1 0

Darkness 3 1 0

Thermalgia 2 0 0

Total 8 2 0

Table 5. Symptom Evaluation Progress of Cystitis

2020.05.25 2020.06.09 2020.11.27

Dysuria 4 1 0

Residual Urine 3 1 0

Total 7 2 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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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주위 세포 침윤, 소혈관 괴사 등을 특징으로 한

다. 증상 발생에 앞서 바이러스 감염이 선행되는 경

우가 많으며, 자반 증상 외에도 하지부 관절통, 복통, 

구토, 설사와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알

레르기성 자반병의 특징이다1). 일부 알레르기성 자반

병은 급성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 신부전 같은 신장 

병변을 유발해 평생의 장애를 남기기도 한다11). 

과민성 혈관염은 약물이나 감염 질환이 원인이 되

어 발생하는 일종의 피부 혈관염이다. 과민성 혈관염

의 주요 증상은 피하 출혈 위주의 피부 병변이며, 경

2020.05.25 2020.06.09

Fig. 2. Clinical Progress of Petechiae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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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따라 홍반, 구진, 포진, 수포, 결절, 궤양이나 이

상 감각 또한 동반될 수 있다. 알레르기성 자반병과

는 달리 소화기나 신장 같은 내부 장기 손상을 거의 

동반하지 않아 질환의 예후는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

나, 증상이 종종 만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기에 주의를 

요한다12). 

한의학에서는 葡萄疫, 血風瘡 등이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알레르기성 자반병, 과민성 혈관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반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2). 김 등은13) 알레르기성 자반

병 환아 2명에게 四物湯 合 六味地黃湯 加味를 투여

한 후 유의한 증상 호전을 확인했다고 보고하였으며, 

문 등12) 또한 六味地黃湯加味方 투여를 통해 과민성 

혈관염 환자의 자반 증상을 상당수 호전시켰다고 밝

혔다.

猪笭, 茯笭, 阿膠, 澤瀉, 滑石으로 구성된 豬苓湯은 

사구체 신염, 요로감염과 같은 체액 대사 문제를 겸

한 염증성 질환 치료에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

려진 처방이다. 傷寒論 조문인 ‘若脈浮發熱 渴欲飮水 

小便不利者 猪苓湯主之’ 또한 체액 대사 문제를 동반

한 염증성 질환 치료에 豬苓湯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5,6,7). 그러나 猪苓湯에 대한 연구는 대

부분 비뇨기 질환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처방의 

다른 쓰임새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 그 수가 그리 많

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점상 출혈을 동반한 과

민성 혈관염 의증 환자 1례에게 豬苓湯을 투여한 후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본 증례 환자는 보통 체형의 여성으로, 2020년 5

월 18일경 발생한 양측 상하지 자반과 방광염 증상

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였다. 초진 당시 양측 주슬

관절 이하에서 홍자색 반점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반

점의 크기는 약 1~2 mm 정도였다. 환자 양쪽 귀가 

뜨겁고 가려우면서 단단한 느낌이 있다고 하였으며, 

피부 증상과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방광염으로 인해 

배뇨통, 잔뇨감 증상이 느껴진다고 호소하였다.

압력을 가해도 색이 변하지 않는 출혈 형태의 반

점이 관찰되었다는 점, 복통, 출혈, 관절통 등 다른 

증상 호소가 없었다는 점, 피부 병변이 발생했던 시

기에 염증성 질환인 방광염에 이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증상을 과민성 혈관염으로 진단하

였다1,12). 또한 환자가 배뇨통, 잔뇨감과 같은 비뇨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해당 증상과 자반의 발생

이 시기적 연관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환자를 下焦 水

熱結滯 상태로 판단, 豬苓湯을 투여하였다5).

豬苓湯 투여 후 약 한달이 지나자 피부 증상이 크

게 호전되어 종아리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피부

가 정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초진 당시 

호소하던 방광염으로 인한 배뇨 불편감 역시 내원 당

시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NRS 7점 → 

2점). 약 5개월 후 본원에 다시 내원한 환자에게 그

간의 경과에 대해 묻자, 상하지와 귀 부위 증상은 호

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광염 증상 또한 그동

안 재발하지 않고 유지되었음을 확인해주었다.

본 연구는 猪苓湯이 염증 질환 치료에 효과적이라

는 기존 연구 결과에5) 착안해 피부 질환에 대한 豬
苓湯의 효과를 임상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본 증례를 통해 豬苓湯이 피부 증상 완

화에 유의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추

후 비뇨기계 문제를 동반한 다른 피부 질환의 치료에

도 豬苓湯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만 환자 상태 파악을 위한 적절한 진단 검사가 이루

어지지 못했으며, 관련 증례의 수가 적어 연구 결과

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점이 본 연구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추후 豬苓湯에 대한 추가적 임상례 축적과 

이를 통한 처방의 적용 영역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및 요약

점상 출혈을 동반한 과민성 혈관염 의증 환자에게 

猪苓湯 30일분을 투여하자 상하지의 피부 증상이 8

점에서 2점으로 개선되었으며, 방광염 증상인 배뇨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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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잔뇨감 또한 NRS 7점에서 2점으로 호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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